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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하는 검찰 규탄 긴급 집회

○ 일시 : 2023년 8월 25일 (금) 오후 2시

○ 장소 : 대검찰청 앞

1. 취지

- 지난 8월 11일과 8월 17일 울산지검, 서울동부지검에서 S-oil과 LG전자 자회사 하이엠솔루텍 

경영책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. 

- 지난해 5월 19일 S-oil 울산 온산공장에서 1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8명이 전신 화상 등 부상

을 입고, 3명의 노동자가 경상으로 치료받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

- 검찰 수사 결과 산업안전보건법,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 온산공장 정유생산본부

장 등 13명에 대해서는 기소했는데 S-oil 주식회사, 후세인알카타니 대표이사, 이민호 CSO(안전

경영책임자)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결정 한 것입니다. 

- 지난해 4월 LG전자 자회사 하이엑솔루텍 소속으로 에어컨 수리설치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

한 중대재헤에 대해서 검찰 지휘를 받아 수사했던 노동부는 하이엠솔루텍이 산업안전보건법상 

안전보건 조치 의무,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

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최종적으로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. 심지어 서울동부지검은 

사망 이유에 대해서도 노동자 과실로 인한 사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. 

- 재벌 대기업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중대재해 기업에 대해 늑

장 수사, 소극적인 기소, 솜방망이 구형으로 일관하며 허송세월을 보내는 동안 중대재해가 발

생했던 기업에서 또 다시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. 이른바 10대 건설 회사로 손꼽이는 DL이

앤씨가 대표적입니다. DL이앤씨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벌써 7번째 중대재해 사고 

발생으로 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. 

-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는 재벌 대기업과 경영책임자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고, 

심지어 기소 조차 시간을 끌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검찰을 규탄하며 긴

급 집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.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. 

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취재요청서

배포 2023년 8월 24일 (목) 문의
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대응팀장(민주노총) 

정재현 010-3782-18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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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프로그램

3. 웹자보

시간 내용 발언자

14:00 개회 및 민중의례
- 사회 :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명숙 활동

가(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)

14:05 여는 발언
-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박석운 공동대표 

(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) 

14:10

투쟁 발언 ①

검찰의 에쓰오일 중대재해처벌법 무

혐의 불기소 규탄 

-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이태의 집행위원

장 (민주노총 부위원장)

14:15

투쟁 발언 ②

중대재해 다발 기업 DL이앤씨 기소 

조차 하지 않는 검찰 규탄

-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 운동본부 박수정 집

행위원장 (정의당 부산시당 사무처장) 

14:20 문화 공연 - 문화일꾼 연영석

14:30

투쟁 발언 ③

반복되는 SPC 중대재해 기업에 대

한 엄정 수사 및 즉각 처벌 촉구

- 민변 권영국 변호사 

14:35

투쟁 발언 ④

충북 오송 참사 중대재해처벌법(중대

시민재해) 적용 및 책임자 처벌 촉구

-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오민애 변

호사

14:40 문화공연 - 서울대 몸짓패 골패 

14:50 자유 발언 - 집회 참가자 자유 발언

15:00 투쟁결의문 낭독 - 집회 참가자



3


